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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, 그린스쿨 사업현장 방문

  - 학생들에게 좋은 사업, 사업과정 지원 강화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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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전라북도의회 양용모(전주8) 교육위원장과 전주교육지원청 관

계자들이 노후 학교건물의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사업인‘그린스쿨’ 

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현장조사 활동을 펼쳤다.

○ 양용모 위원장과 교사, 학부모 등 20여명은 지난 20일 전주솔

빛중 그린스쿨 사업시행에 앞서 그린스쿨 공사를 완료한 남원중

학교와 전주기린중학교를 찾았다. 지난 1981년 개교한 전주솔빛

중은 2014년 그린스쿨 리모델링 사업 학교로 지정되었다. 

○ 그린스쿨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전북교육청이 5:5비율로 

해당 학교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다. 20년 이상 노

후화된 학교건물을 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기법으로 리모델

링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육환경 개선에 성과를 

내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.  

○ 현장을 찾은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교사들은 “편백나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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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실과 수납장, 탈의실 등이 설치되고, LED조명으로 전기료 절감, 

이중단열, 빗물이용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로 

탈바꿈 되어 보기 좋다”고 평가했다.

○ 양용모 위원장도 “각종 인권친화적인 시설과 내진설계, 친환경

자재 등이 들어간 교실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교육력을 제고하

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느낌을 받았다”며 “향후 관련 사업의 

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
○ 양위원장은 그러나 “각 학교별로 사업과정에서 자주 설계변

경이 이루어지고,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사가 추가되는 모습 

등이 나타났다”며 “체계적인 그린스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교

육청에서 전문적인 지원과 철저한 설계감독, 사업과정에서 비리 

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

주문했다.

○ 전라북도 그린스쿨 사업은 지난 2013년까지 14개 학교에서 진

행되었으며 투자된 예산은 416억 원이다.


